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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4. 15.(화) 

미국 시장 리스크 점검을 위한 
ESS 업계 간담회 개최

- 산업부, ESS 업계 및 유관기관과 대응방안 논의 -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안덕근)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4.15(화) 

ESS 업계간담회(아래 간담회)’를 개최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

따른 미국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. 

  미국은 우리의 ESS 수출 1위 시장으로, 향후 10년간 총 770 GWh 이상의 ESS가 

설치되며 연평균 25%로 성장하는 유망시장이다. 미국 ESS 시장은 ▲신재생

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, ▲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

증가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.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對美 수출액은 지난해 

21.9억불로 증가하는 등 ESS용 배터리로 전기차 캐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.

  * 리튬이온 배터리 對美 수출액 

   - 전기차용: (22년) 14.2억불 → (23년) 16.5억불 → (24년) 4.5억불

   - ESS용: (22년) 9.7억불 → (23년) 17.5억불 → (24년) 21.9억불 

 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로 10%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추가 15%의 상호관세도 

예정되어 있는바,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하

고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 우리 업계는 정책 금융 제공 등 지원

방안을 건의했으며, 정부는 코트라․무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계를 밀착 지원

하기로 하였다. 

 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“ESS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

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, 전력시장에서의 차익거래(Arbitrage) 등 새로운 

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, 글로벌 ESS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만큼  

우리 ESS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국내 ESS 산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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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태계를 재정비하는‘에너지스토리지(ESS) 산업 발전전략(`23.10)’의 

업그레이드 버전을 마련하겠다”고 언급했다.

 아울러, 산업부는 출력제어 빈도가 많은 제주-호남을 대상으로 500MW급 

BESS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권영희 (044-203-3920)

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윤 (044-203-39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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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ESS 업계 간담회 개요

□ 회의 개요

ㅇ (일시) 2025. 4. 15(화) 10:00~11:00

ㅇ (장소) 코리아나 호텔 7층 스테이트룸

ㅇ (참석자)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, LG엔솔, SK온, 삼성SDI,

스탠다드에너지, H2, 스마트그리드협회, 수출입은행, 신한

자산운용, 무보, 코트라, 에공단 등 20여명

□ 세부 일정

시 간 주요 내용 비 고

10:00~10:05 (5‘) ￭ 모두 발언 에너지정책실장

10:05~10:10 (5‘) ￭ ESS 대미 수출 현황 및 전망 스마트그리드협회

10:10~10:15 (5‘) ￭ 미국 전력시장 진출 사례 LS일렉트릭

10:15~10:40 (25‘) ￭ 업계 발언 ESS 업계

10:40~10:50 (10‘) ￭ 유관기관 협력방안 코트라, 에공단,
무보

10:50~11:00 (10‘) ￭ 마무리 발언 에너지정책실장


